
□ 한국패션협회(회장 성래은)는 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)의 지원으로 3개 전문기관과 

「섬유패션 수요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」추진을 통해,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

하고 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.

    * 수행기관 : (주관)한국패션협회, (참여)한국섬유산업연합회,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, 한국섬유개발연구원

ㅇ 본 사업은 섬유패션 산업 현장 실무역량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교육을 제공하고, 교

육생의 직무 역량 강화와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. ▲의류제조 ▲3D 가상의류 ▲AI·디

지털 마케팅 ▲친환경 섬유제조 ▲테크니컬 디자이너 등 5개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

정을 운영하고 있다.

ㅇ 특히 의류제조 분야는 온라인 중심의 소비구조 확대에 따른 다품종·신속반응 생산

으로의 구조 변화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샘플 개발부터 생산관리까지 제조 전반

의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.

    * 다품종·신속반응 생산 대응을 위한 시제품 개발 기술 함양을 목표로 기본교육, 현장실습, 기업연수를 연계한 총 

760시간의 실무교육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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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패션협회, 디자인과 생산을 잇는 ‘소싱 역량 갖춘 전문인력’ 양성
- 섬유패션 4개 전문기관 컨소시엄, 의류제조·3D·AI·친환경 등 5개 분야 전문인력 양성 -

- 디지털 기반 테크니컬 디자이너 등 생산공정·소싱 전문인력 양성으로 현장 인력난 대응 -

2026 섬유패션 수요기업 맞춤형 인력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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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“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현장에서 양성”… 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

□ 섬유패션산업은 제조 현장의 숙련인력 부족과 함께 디지털·친환경 기술 도입으로 직무

가 고도화되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역량도 다변화되고 있다. 반면 기업의 요구역

량과 구직자의 역량 간 미스매치가 지속되면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    * 산업 전체 인력 감소하는 반면 5,666명의 인력이 부족해 고용 축소와 구인난이 공존하며, 생산직 인력부족률 6.2%로 

전체 직무 중 가장 높고, 미충원의 주요 원인은 숙련·경력인력 부재(79.9%)로 나타남 (’25년 섬유패션산업 인력실태조사)

ㅇ 이에 한국패션협회를 비롯한 4개 전문기관은 서울·수도권과 대구·부산 등 지역별 

기업의 인력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, 직무교육부터 현장실습·기업연수·취업까

지 연계하고 있다. 최근 3년간 총 279명의 섬유패션 분야 취업을 지원했다.

ㅇ 협회는 지난 8월 26일 ‘디지털 기반 테크니컬 디자이너 양성과정’을 신규 개설했다. 해

당 과정은 디자인 결과물을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생산공정과 소싱을 이해

하고, 디자인과 생산을 연결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.

ㅇ 향후 기획·마케팅 등 패션산업 전반의 AI·디지털 전환(AX)이 확대될수록 의류 제품을 

실제 생산으로 연결하는 소싱 역량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. 협회는 이러한 

산업 변화에 대응해 교육생의 현장실습과 수료 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참여를 확대

하고, 기업별 직무·인력 수요를 반영한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.

※ 참여기업 문의 : 한국패션협회 인력양성 운영사무국(mfg@koreafashion.org)


